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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자립에 대하여�하고 싶은 것 하게 해주세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립과 부모의 노후생활에 공통된 목표가 있다면...?
	청년 세대의 소확행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에게는 왜 가볍게 맥주 한 잔 마시는 것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가?
	누구나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발달장애인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방향과 전달 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다면 자립생활도 지역사회 통합도 탈시설화도 의미가 없다. 부모와 종사자, 조력자들 모두 발달장애 여부나 정도에 관계없이 현재 자신의 또래와 동등하게 비슷한 경험속에서 일상을 누릴 권리를 행사하는 경험을 충분히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상을 누리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은 18세 생일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부모나 지원인의 관점이 아니라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인식과 입장에서 의미 있거나/재미있거나/필요한 것을 하게 해주세요. �모든 성인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이나 보호나 직업/적응 훈련이 아니라, 발달장애 여부와 기능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동세대의 평범한 일상을 동등하게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관계망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